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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소식

「2015 원자력 CEO 하계포럼」개최

원자력산업계 경영 현안 논의, 원자력 재도약 다짐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7월 23~2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조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을 

비롯하여 원자력산업계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원자력 CEO 하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2015 원자력 CEO 하계포럼은 원자력산업계 경영진 간 현안 사항 논의와 상호 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

하고 원자력산업의 재도약 방안과 각 기관, 기업 간 향후 협력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금년 처음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문화 전문가인 양진건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 김정희를 만나다’를 주

제로 인문학 강연을,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기후 변화 시대 에너지 자원 정책의 방향’, 원전 제염 

해체 전문가인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해외 원전 해체 현황 분석과 국내 원전 해체 대비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원자력정책 전문가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원자력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 세

션이 이어졌다. 토론 세션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원전 비리 사건 등으로 어려워진 원자력산업계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 수용성 증진을 주제로 각 기관의 활동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하계포럼이 활성화되어 있는 여타 산업계와는 달리 그동안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

던 원자력산업계 경영진들은  이번 하계포럼을 통해 경영 현안 사항과 안정적인 원전 운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

졌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포럼 후 올레길 트레킹을 통해 향후 협력 방향과 원자력산업 재도약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서 단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